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단장 장도환, 이하 민생단)은 8월 14일(금) 세종시 

부강면 소재 사랑나눔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여름방학 기간 중 아동급식 

지원상황을 살펴보았다. 

  학교 급식이 중단되는 방학기간은 아동 돌봄 및 급식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다. 정부는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단체급식소를 통한 급식 

제공과 아동급식카드를 통한 일반음식점 이용, 도시락 배달 등을 통해 결식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다각화하고 있다. 

  또한 방학 중 아동의 급식·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역아동센터·다함께

돌봄센터 등 마을돌봄시설의 방학 중 운영시간을 확대해 아이들의 점심과 

저녁 끼니를 함께 보장하는 ‘방학 중 틈새돌봄 사업’도 지난 7월 27일부터 

전국 1,461개소에서 시행하고 있다. 

  민생단이 이번에 방문한 사랑나눔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을 포함 

총 24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방학 중에도 이용 아동에게 중식과 

간식을 제공하며 학습·인성교육과 정서·문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날 민생단은 센터의 조리실과 배식 환경을 둘러보며 식자재 보관 상태와 

위생 관리를 살폈고, 이어진 간담회에서 센터 종사자로부터 급식 지원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보도시점 2026. 8. 14.(금) 15:00 배포 2026. 8. 14.(금) 14:00

보도자료

민생안정지원단, 지역아동센터 찾아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상황 점검

- 방학 기간 중 취약계층 등 아동 급식 제공상황을 살펴보고, 센터 종사자와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청취



  장도환 민생안정지원단장은 “방학은 아이들에게 가장 즐거운 시기여야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끼니가 불확실해지는 시기”라며, “오늘 현장에서 들은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에 전달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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